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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위험으로 감염병 팬데믹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1)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유행에 이어 세 번째이다.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예상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염병 팬데믹으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3월부터 ‘사회

적 거리두기’를 권장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거

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1~3단계로 수립하여 거리두기 강화 및 완화 조치 

방안을 9월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하였고, 이후 원격수업을 통한 온라인 개학 실시 등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일상이 생겨나고 있다. 영유아의 삶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유치원･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게 됨에 따라 ‘기관’ 중심의 사회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하는 부모들에게는 돌봄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

용 안정성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돌봄의 대상인 영유아들에게

는 부모의 육아 역량과 물리적 환경 차이에 따라 발달･성장에 있어서의 편차로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하게는 ‘가정’이 아동방임과 학대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활동의 위축으로 

부모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곧 영유아의 발달에도 지대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유아에게도 일상의 변화가 큰 스트레스일 수 있고 아이들이 

재난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식은 성인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1) 중앙일보(2020.3.12.). WHO, 결국 사상 세번째 '팬데믹' 선언…"코로나 통제가능“ https://news.joins.com/article/23728084 2020.9.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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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영유아들을 위한 육아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전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

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감염병’과 함께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듯이 재난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재난으로 다가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만큼 모든 아이들의 

평등한 인생의 출발과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이제 육아정책도 코로나19 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아동을 둘러싼 모든 생태계(가족-지역사회-국가)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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